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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잇달아 文정권 손들어준 헌재, 

재판관 지형 바뀌나 법무뉴스

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(검찰 

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과 부동산 관련 밥안

에 대해 문재인 정권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놓

았다.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건 모두 9명 재판

관의 의견이 5:4로 엇갈렸던 점이다. 이는 현

재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지

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교체 예정인 3명이 

이런 지형을 바꿔놓을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

심이 모아지오 있다.

문재인 정부 시절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

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는 문제없다는 

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. 헌재는 지난 23

일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4년 전 금

융위원회의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

자유가 침해된 건 없다는 결정을 선고했다.

헌재는 다음날은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

전 박탈)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·형사소

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

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(검수완박)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

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

장, 자리에 앉아 있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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렸다.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

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역시 

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.

두 법안 모두 한 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

결정이 엇갈린 만큼 재판관의 성향 자체가 영

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.

물론 두 사안 모두 5명의 재판관이 같았던 

것은 아니다. 유남석 헌재재판소장을 비롯해 

김기영, 이미선, 이석태 등 4명만 두 건에 대

해 모두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.

이 중 유 소장은 오는 10월, 이 재판관은 이 

달 퇴임한다. 이석태 재판관은 지난 달 28일 

이미 퇴임했다. 올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

이 교체되는 셈이다.

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, 대법원장이 3

명,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. 이석태 재판관은 

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, 이선애 재판관

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. 이석태 재

판관은 진보 성향으로,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

보수로 평가받았다.

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중

도 진보라는 분석이 높았다. 결국 진보 성향 

재판관(유남석 소장 포함) 2명과 중도 보수 성

향 재판관 1명이 헌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

인 셈이다.

김형두 신임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평

가다. 오는 4월 취임이 유력한 정정미 대전고

법 판사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석된다. 유남석 

소장의 후임으로도 진보 성향 법조인이 임명

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.

결과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했던 대법원과 헌

재 구성에 변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.

(출처/주간조선)


